
술, 적당히만 마시면 뇌졸중 예방!
튤레인대학 연구팀 , 기존 연구보고서 종합분석 … 5잔 이상은 위험

술을 하루 1-2잔 마시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20-30% 정도 줄여 주지만 5잔 이상 마시면 오히려 뇌졸중 위

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미국 튤레인대학 보건대학 연구팀이 미국의학협회지(JAMA)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,

1983-2002년 사이 발표된 총 35건의 음주·뇌졸중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술 1-2잔은 뇌줄중 위험을

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.

1일 알코올 섭취량이 12g(1잔) 이하인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

20%, 12-24g(2잔) 마시는 사람은 28%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1일 60g(5잔) 이상 마시는 사람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50%,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69% 각각 높아

졌다.

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뇌졸중의

8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됐을 때 나타난다.

튤레인대학 연구팀은 조사대상이 된 연구보고서 중 일부에 자료가 부족해 술의 종류별 분석은 할 수 없었

다.

또 적당한 음주가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못했다.

그러나 미국 뇌졸중학회의 로버트 애덤스 박사에 따르면, 뇌졸중 위험 감소 이유는 술 하나만은 아닐 것이

며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뇌졸중 요인인 흡연, 고혈압 등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

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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